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5. 8. 14.(목)

<보도내용>

□ 2025.8.14. 한국경제 ｢韓은 ‘수도권 데이터센터’ 사실상 금지｣ 기사에서,

 ㅇ 한국경제는 “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수도권에서 전력계통영향

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금년 8월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27건 중 수도권 통과 비중은 

33%(데이터센터 기준 42%)이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 및 실수요자 

중심의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, 

 ㅇ ｢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｣에 따라 기술적 항목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영향

평가 실시대상 사업이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·경제적 영향 등 비기술적 

항목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.

 ㅇ 또한, 동 제도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이전 유도 효과가 나타나고 

있는 것으로 전력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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